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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활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의 조합”, 대영제국은 바로 
이런 조합의 산물입니다. 만일 영국이 교활한 지도자와 교활
한 국민의 조합이었다면 그래도 과연 대영제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신사의 나라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직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할까요? 유감이지만 난세의 호
랑지도에게 탐심을 일게 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굳이 말한다
면 현명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의 결합체가 가장 이상적이
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교활한 지도자와 정직
한 국민이 조합”된 영국이 오히려 근대 최초의 세계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정직한 지도자와 교활한 국민의 조합”은 어
떨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르치는 많은 담론을 접하
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
을 찾아보는 논의는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
습니다.
  먼저 훌륭한 국민되는 길을 찾고 알아서 그 길을 각자 힘
써 가야 합니다. 훌륭한 국민은 정직한 국민입니다. 정직한 
국민이 잘 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 
진리입니다.

  정직한 국민은━하늘이 돕기만 한다면━현명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고, 운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면 그래도 교활
한 지도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에는 우리 모두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남에게도 정직
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정직해지기를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다만, 소리 없는 조용한 행동을 통하여. 
  그러면서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2013년 1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